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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승리해야 
하루를 승리한다.

작성일 : 2010년 9월 3일 금요일 A.M3:00-4:30
작성자 : 주사랑빛 강도사(대구스타)

<새벽기도 시간에 졸고 있는 형제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무척 안타깝고 슬퍼하셨습니다.
저 역시 주님 원하시는 만큼 깊이 기도하지 못한 
시간들을 간절히 회개기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아, 
내가 무척이나 슬프고 애가 탄다. 
전 세계 많은 자들이 이 새벽 시간 
나에게로 어둠을 깨고 나와 
나의 성전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기도한다. 

그러나 진정 깨어 기도하는 자는 무척이나 적구나. 
내가 사랑하여 30년 동안 선생 통해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 나와 함께 대화하자 그렇게 외쳤거늘 
정작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아 
마지막 때에 내가 더 애가 탄다.
내가 재림의 비밀을 선포하여 
신부수업을 받고 있는 섭리사 많은 자들이 
특히 기도가 부족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형식적인 입술로 내게 고하는 자가 있고 
습관적인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와 눈을 비비며 
기도를 하는 자도 있고 
어른 앞에 서도 하지 않을 자세로 
내게 기도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아예 엎드려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죽은 듯 대답 없는 자도 있구나. 
입술만 금붕어처럼 뻐끔 거리다 마는 자도 있고 
혼자 실컷 얘기하다 가는 자도 있구나. 
잠에서 덜 깨어 잠영들 잔뜩 붙여서 
성전에 들어오는 자도 있고 
사탄 제대로 물리치지 않아 사탄에게 기도하는 자도 있구
나. 
지금은 촉각을 다투는 영적 전쟁시대이다. 
총알이 앞에 쏟아지는데 잠을 자는 자는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자와 같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 너희 선생만이 목숨 내걸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사랑하는 주님, 새벽에 깨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나태한 저희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선생님 생각하
니 
정말 죄송해요.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니 눈물이 나요.>

나의 랑빛아, 
그래, 선생 불쌍해서 어찌하냐. 
다리 속 시원히 펴지도 못하고 
인류의 죄를 가득 싣고 오늘도 저리 무릎으로 간구한다. 
선생 되어 보지 않고서는 선생 심정 다 모른다. 
선생처럼 살아보아야 
조금이나마 그 심정 알고 내 심정 안다. 

새벽은 너희 운명이 좌우되는 시간이다. 
새벽은 도적같이 임재 하는 나를 맞아야 하는 시간이다. 
새벽은 신랑이 신부를 참지 못해 사랑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다. 

어둠이 깊으므로 곧 아침이 밝아온다. 
어둠이 깊어지고 동트기 직전의 
새벽 시간 선상에 놓여 있는 이 시대 나의 신부들아,
나 예수 호소하니 잘 들어라. 
이제 곧 아침이 밝아 온다. 
어둠이 깊었기에 더욱 밝은 아침이 될 것이다. 
새벽을 나와 함께 보낸 자는 
나와 함께 멋진 일출 광경을 볼 것이요. 
새벽을 나와 함께 보내지 못한 자는 
그대로 영영 이별이다. 
영영 깊은 어두움 속이다. 
그러니 이 새벽, 나와 함께해야 한다. 
더욱 나에게 먼저 나와야 한다. 
간구하고 매달려야 한다. 
자세부터 똑바로 하여라.
이 새벽에 나를 반드시 만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정신을 바로 세워라. 
사탄이 가장 새벽을 노리며 나와 통하지 못하게 하니 
사탄을 무찌르고 반드시 승리하여라.

나와 대화하자. 
나는 신부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지쳐 잠들어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안타깝고 무척이나 슬프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깨어 나와 대화하며 사랑하기를 원한
다. 
선생 생각이 나는구나. 
선생은 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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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확실히 증거 할 수 있다. 
사랑의 열정으로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이겨나가며
끊임없이 한 계단씩 올라섰다. 
인간이 신을 만나는 일이 어찌 쉽겠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마음을 심어놓아 
마음을 집중하여 내게 쏟기만 한다면 
나와 네가 통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내게 너의 마음을 쏟아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하루의 새벽을 놓치면 다음날도 또 놓치게 된다. 
이것이 법칙이다. 
반드시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한다. 

선생 생각해보아라.
무엇 때문에 그리 온몸 바쳐 기도하겠느냐. 

새벽기도는 창조의 힘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을 창조하고 
사랑을 창조할 것이다. 
새벽을 깨워 홀로 조용히 나와 대화해야 한다.
시간이 정말 없구나. 
이리 말하는 이 시간도 
나는 애타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깨어 있는 자만이 느낄 것이다. 
이 새벽을 깨워 나와 대화하자. 

새벽에 승리해야 진정 하루를 승리하여 살 수 있다. 
내 말을 가벼이 듣지 말고 귀히 들어라. 
충격적으로 들어라. 
행하는 자에게 표적을 보이리라. 
나의 속 심정 말하였다. 
사랑한다. 

새벽에 너희 곁으로 달려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